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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Construction Waste Recycling Policy and System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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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면서 건설폐기

물의 처리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주

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막대한 량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2012년 환

경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약 6,800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2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하였다. 

이와 함께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2호)을 도입하여 건설폐기

물의 고부가가치는 물론 양질의 제품생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또한 순환골재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환경부고시 제2012-198호)을 고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서도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투자,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등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업무에 있어서 관련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폐콘크리트의 경우 현장재활용제도로 인해 당해 건설현장 등에

서 저급용도로(성·복토용) 재활용함으로써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가치를 고려하기 보

다는 건설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와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을 

이행하지 않은 발주자에 대한 연간 과태료 부과내역 등 통계자료가 전무한 상태이며 

정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순환골재 등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제도는 유명무실

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배출, 재활용현황 및 

건설폐기물 관련법률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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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

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건설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1 건설폐기물 발생량

<그림1>을 보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2006년 이후 점

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2년도는 경기 침체 및 

건설경기 불황으로 발생량이 잠시 주춤한 상태로 판단

된다. <표 1>와 같이 2012년 건설폐기물 총 발생량은 약 

67,863천톤 발생하였고, 그 중 콘크리트는 약 42,735천

톤으로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폐아스팔트콘크

리트는 2012년 약 13,032천톤 발생하였으며, 2006년보

다 발생량이 65% 상승하였으며, 도로의 신설·확장·보수 

공사로 인하여 꾸준히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2 건설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건설폐기물 처리현황은 <표 2>와 같이 재활용 97.3%, 

매립 2.2% 소각 0.5%으로 재활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

로 건설폐기물이 배출단계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배출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2.3 순환골재 생산 및 판매 현황

<표 1>과 같이 2012년도에 건설폐기물이 약 67,863천

톤 발생하였고, 420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표 

3>과 같이 건설폐기물의 74.5%인 약 50,557천톤을 순환

[표 1] 연도별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단위: 천톤/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계
발생량 61,679 62,782 64,403 66,923 65,014 68,077 67,863

증가율(%) 25.3 1.8 2.6 3.9 -2.9 4.7 -0.3

폐콘크리트
발생량 40,258 43,021 42,282 42,130 41,720 44,242 42,735

증가율(%) 40.5 6.9 -1.7 -0.4 -1.0 6.1 -3.4

폐아스팔
트콘크리트

발생량 7,911 8,094 9,231 11,904 11,875 12,878 13,032

증가율(%) 40.9 2.3 14.1 29.0 -0.2 8.5 1.2

기타(폐합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 등)

발생량 13,511 11,667 12,890 12,889 11,419 10,957 12,096

증가율(%) -9.8 -13.6 10.5 -0.0 -11.4 -4.1 10.4

[표 2] 건설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단위: 천톤/년)

구분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61,679 100.0 62,782 100.0 64,403 100.0 66,923 100.0 65,014 100.0 68,042 100.0 68,119 100.0

매립 1,436 2.3 1,157 1.8 1,063 1.7 1,019 1.5 803 1.2 948 1.4 1,503 2.2

소각 430 0.7 413 0.7 520 0.8 468 0.7 336 0.5 360 0.5 371 0.5

재활용 59,813 97.0 61,212 97.5 62,820 97.5 65,436 97.8 63,875 98.3 66,734 98.1 66,245 97.3

그림 1. 건설폐기물 발생현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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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로 생산하였으며 약 44,339톤을 판매하였다. 순환골

재의 39%가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생산·판매되어 현

재까지 단순한 용도 위주로 취급되고 있다.

3. 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제도

3.1 법률의 제정 배경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

하여 양질의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재

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천연골재의 대체재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과 시대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건

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정 전에는 건설폐기

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가 「폐기

물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

용지침」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었고, 담당 부서도 환경부

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순환골재 용도나 

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고시나 지침 등

에 규정되어 있어 순환골재의 품질 기준을 강화하고, 사

용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다. 따라서 건설

폐기물의 감량 및 적정 처리, 순환골재의 사용 촉진을 위

해서는 기존의 다원화된 법률 및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시

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관리와 재활

용 촉진을 위한 단일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어 2003

년 12월 31일 동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3.2 법률의 구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그림 2>

와 같이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9장 벌칙에 이르기까지 총 

66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폐기

[표 3] 2012년도 재활용 용도별 순환골재 생산·판매 현황

구 분 생산량 판매량 보관량

총합계 50,557,246 44,339,246 6,218,000 

의무
사용
용도

소계 18,459,001 15,700,465 2,758,536 

도로기층용 4,146,785 3,607,281 539,504 

도로보조기층용 10,267,402 8,736,581 1,530,822 

하수관거설치용모래대체잔골재 143,610 122,455 21,155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1,599,128 1,105,661 493,467 

콘크리트제품(벽돌,블럭,도로경계석,기타) 2,302,075 2,128,487 173,588 

의무
사용
용도
외

소계 32,098,245 28,638,781 3,459,465 

콘크리트용 1,248,064 1,231,366 16,699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1,991,394 1,892,958 98,436 

아스팔트콘크리트용 775,297 477,653 297,644 

동상방지층및차단층용 1,943,836 1,843,161 100,675 

노상용 114,984 91,266 23,718 

노체용 194,410 193,726 684 

되메우기및뒷채움용 5,711,670 5,337,248 374,422 

성토용/복토용 19,831,356 17,312,142 2,519,214 

매립시설의 복토용 287,234 259,261 2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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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

정 처리, 제4장 건설폐기물처리업, 제5장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등으

로 구성 되어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재

활용 활성화 정책으로는 제2장의 재활용시책에서 기본계

획 작성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제5장의 순환골재 품질

기준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순환골재 의무대상 공사·의

무 사용량 고시 등의 제도가 있다. 

3.3 법률의 주요 내용

3.3.1 건설폐기물 및 순환골재 등의 정의

건설폐기물은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

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

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표 4>

와 같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

럭, 폐기와, 폐목재,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

류, 폐유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18종으로 구분하고 있

으며, 나머지 성상에 대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별도

로 구분되고 있어 행정과 폐기물 관리의 이원화가 발생하

고 있다.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순환골재는 건설폐

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법 제35

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으로 규정하

고 있다.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법 제35조에 근

거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국토교통부고시 2013-92호)

에 명시되어 있다. 

3.3.2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이라 함은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등을 당해 

건설공사에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

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 제4조에서는 순환골재의 재

활용 용도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도로공사용, 건설

공사용, 기타용도 등이다. 기타용도로는 관계법령에 의

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복토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림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체계도

[표 4] 건설폐기물의 성상별 종류

대분류 소분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건설폐재류

불연성

가연성

가연성·불연성 혼합

기타

건설폐기물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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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일본의 

「건설리사이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 재활용 용

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용 용도는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중심으로 크게 도로공사용, 건설공사용, 성토·복토용으

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그 적용 범위

가 넓고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건설리사

이클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된 순환골재

는 전기공동구, 경계블럭, 재생쇄석, 배수로, 보도용 쇄

석, 경계벽, 공원시설, 굴착 뒷채움재, 호안블럭재, 기초

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

우 순환골재의 사용이 용이하고, 원활한 용도에 우선적으

로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국내의 순

환골재 재활용용도 또한 그 적용 범위를 활용이 용이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3.3.3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의 건설공사

에서 골재 소요량의 30%(’14년 기준)이상을 순환골재로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의무

적용 대상 건설공사는 <표 6>과 같다. 발주자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건설업자에게 품질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하거나 도서지역 등 순환골재 수급이 곤

란한 지역의 경우는 예외로서 순환골재를 사용하지 않아

도 된다. 이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거

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심의조건으로는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는 경우와 순환골재 공급량

이 부족한 경우,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와 같

이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급 가능한 범위

[표 5] 한국과 일본의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비교            (단위: 천톤/년)

한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본

(건설리사이클법)

•도로공사용

- 도로보조기층

- 동상방지층, 노상 및 노체용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건설공사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되메우기, 뒷채움 용도

•성토용, 복토용

- 건설공사 성토, 복토용

-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전기공동구

•경계블럭

•재생쇄석

•배수로

•보도용 쇄석

•경계벽

•공원시설

•굴착 뒤채움재

•호안 블록재

•기초재

[표 6] 2014년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사용용도 의무사용량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1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나. 1킬로미터 이상인 연속된 구간의 1차로 이상 확장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골재소요량의 

30%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보조 기층용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제 2조 제 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나. 제 2조 제 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 제 2조 제 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보조 기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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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순환골재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 

규정이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동 제도의 실효성

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3.3.4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

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기본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건설폐기물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순환골재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 및 활용 시책

마련, 순환골재 생산 및 수급에 관한 정보 관리 등의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말까지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처리실적, 순환

골재 사용실적 등을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기술, 순환골재 생

산·수요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3.3.5 건설폐기물의 분리 발주 제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

자·출연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

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

기물 처리 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배출량

을 기준으로 설계단계에서 적정처리비를 반영해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

물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 공정하게 적

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분리발주 제도는 

발주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건설

폐기물처리업자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주고, 적정처리비를 

보장하여 줌으로서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을 위한 기술개

발은 물론 시설투자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투명한 처리 과

정을 통하여 순환골재의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재 분리발주 적용대상기관은 공공기관에 한하

며,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도 분리발주 적용 대상에 포

함시키기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3.3.6 순환골재 품질기준제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

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

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한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하여야 한

다. 이에 따라 2009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순환골

재의 품질 기준」을 공고하였으며, 동 품질기준에서는 폐

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과정에

서 생산된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를 총 15가지로 구분하

고, 이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리하였다. 각 용도별 품질기

준은 한국산업규격(KS), 관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

을 참고로 작성되었다. 특히, 동 기준에서는 순환골재 사

용시 현장조건에 따라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에 근접하

거나 수변지역, 지하수와 접촉가능한 지역 등 토양, 수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 또는 용도(콘크리트용, 콘

크리트 제품제조용,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제외)에 적용할 

경우에는 알칼리성을 저하시킨 전처리된 순환골재를 사

용하거나 배수로 및 집수로를 설치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의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그림 3.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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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

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기준·관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

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순환골재 품질인증’이라 

함은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

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순

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되 사업장 심사와 품질검사를 통하여 인정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장 심사라 함은 중간처리업체가 

보유한 생산시설, 품질관리인력, 품질관리 설비 등이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

는 것을 말하며, 품질검사라 함은 중간처리업체가 생산한 

용도별 골재의 품질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 등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하는 것

을 말한다.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종류는 도로공사용, 콘

크리트용(굵은골재, 잔골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등 3가

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동 업무

를 위탁받아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순환골재 품질

인증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도로공사용은 312개, 콘크리

트용 굵은골재는 33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29개, 아스

팔트콘크리트용은 16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한 상황이다.

3.3.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건설현장 등에서의 부적절한 재활용을 방지하기 위하

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콘크

리트 등과 같은 건설폐기물을 성토·복토용 등으로 재활

용하고자 할 경우, 최대 치수는 100mm 이하, 이물질 함

유량은 부피 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9 건설폐기물의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의 감량화와 매립 폐기물의 저감, 그리고 재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재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혼합건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건설현장

의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하여 분리 배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분리하거

나 처리업체에 일임하고 있어 성상별·종류별로 적정하게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혼합건설폐기

물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처리 비용의 증가가 초

래되어 적정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배출자 등의 의무 규정

에서 건설폐기물을 성상·종류별로 분리 배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도 철거공사 시에

는 건설폐기물을 성상·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규

정하는 등 분리 배출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또한 혼

합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혼합건설폐

기물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분리배출 미이행자에 대한 처

벌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4. �최근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주거지역으로부터 1km이내에 위치한 중간처리업체의 경

우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①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해 처리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②투입, 파쇄·분쇄 공

정에 살수시설과 이송공정에 덮개 설치를 의무화 하여야 

한다(① 또는 ② 선택사항). 또한 폐기물 보관시설에 높

이 10m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중인 폐기물이 외부에 

보이는 경우), 살수시설(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함) 

방진덮개, 바닥포장, 지붕덮개시설(보관시설에서 폐기물 

[표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

구분 도로공사용
콘크리트용

아스콘용
굵은골재 잔골재

인증건수 312 33 2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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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업체는 해당 건물 및 시설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업체들은 2016년 1월 1일까지 변

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건

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

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

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

량을 이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

3조의3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은 강화플라스

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 그 밖의 금속에 준하는 재

질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로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환경부 고시(안)이 제정 작업 중에 있으며 

시행시기에 맞춰 고시가 발표되면 건설폐기물 수집·운

반차량의 덮개 재질이 확정될 것이다. 시행령 제4조 제2

항의 따르면 순환골재를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하는 경

우 PH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배수

로나 집수정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 적용 예외)하고 있다. 이외에

도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

가기준 상 탈수·건조시설의 범위를 기계식과 자연식 탈

수·건조시설로 규정하여 자연식의 경우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 설비를 갖

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호가 개정

되여서 순환토사는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 순환진흙은 건설오니를 법 제13

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으로 규정 하고 있

그림 4. 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개정 후 폐기물처리시설

[표 8] 최근 개정된 건폐법 현황           

항 목 주요내용 관련 조항 시행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처리

기준 강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

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상부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

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함

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 3조의 3
’16.7.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관리 

기준 강화

주거지역으로부터 1km이내에 위치한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

설을 갖추도록 규정

법 제 21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신규업체

(’13.12.13)

기존업체

(‘16.1.1)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상 탈수건조 

시설 범위 명확화

탈수건조시설의 범위를 기계식과 자연식 탈수건조시설

로 규정
시행규칙 별표2 ’13.12.13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 용어 신설

건설폐토석 및 건설오니를 적법하게 중간처리한 것은 

각각 ‘순환토사’ 및 ‘순환진흙’으로 규정하여 재활용촉진

유도

시행령 제 4조 제 1항 

제 3호
’13.12.13

배수층 설치 용도 순환골재의  

재활용 제한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PH9.8이하인 순환골

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시행령 제 4조 제 2항 ’14.6.13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의 범위  

확대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및 확장

공사까지 확대
시행령 제 5조 ’14.3.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기준 강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용도별 품

질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경우 배

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법 제 35조의 2 및  

제 66조 제 2항
’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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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되면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

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의 신설·확장공사도 의무사용 대상

공사에 포함되었다. 또한 도로의 포장면적이 9000제곱미

터 이상인 신설 또는 확장 공사에까지 순환골재 등을 의

무사용 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개정된 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

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

우에는 발주자)는 재활용용도 및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2호에 따라 발주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 결 언 

건설공사용 천연골재의 수급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

여 생산된 순환골재를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국토환경의 훼손이 최소화되

는 직접적 효과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 매립의 

최소화를 통한 매립지 수명연장 효과 등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발생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폐기물의 처

리 및 재자원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매우 다양

하게 수립되어 왔는데, 2001년 건설폐기물 분리발주제도, 

2002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 2003

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까지 이를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

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이러한 정책 및 제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순

환골재 의무사용제도 모니터링 강화, 배수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PH기준 완화, 순환토사의 처리기준 확립 및 재

활용 체계 개선, 혼합건설폐기물 배출기준 개선 등 제도

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보완은 계속 추진되어

야한다. 따라서 향후 정부와 업계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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